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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에 대한 여론조사 

 

지난 11월 7일 치러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어제(27일) 배부됨에 따라, 12월에는 

수시 합격자 발표, 정시 원서 접수 등의 대입 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27%, 2000년 62%, 2009년에는 80%에 육박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2년에는 70% 선으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5년 후면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넘어서고 10년 후에는 16만 명의 초과 정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1월 12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대학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최우수 대학은 자율 정원 감축, 나머지 4개 등급은 강제 정원 

감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을 어떻게 보는지, 자녀의 대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국갤럽이 올해 수능 전인 10월 하순에 조사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10월 21~24일(4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14명 

5.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6%(총 통화 7,713명 중 1,214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 방침에 ‘찬성’ 59% > ‘반대’ 26% 

 대학 정원 감축 방식, ‘부실 대학 폐쇄’ 74% > ‘대학별 정원 감축’ 18% 

- 정부안은 대학 등급별 정원 감축, 우리 국민은 부실 대학 폐쇄 방식 더 선호 

 고액 과외로 자녀 상위권 대학 진학,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87% > ‘하겠다’ 9% 

-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열 명 중 한 두 명은 무리해서라도 자녀 상위권 대학 진학 원해 

 자녀가 대입에 실패하면, ‘취업 또는 전문기술을 가르친다’ 50% > ‘재수를 시킨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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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 방침에 ‘찬성’ 59% > ‘반대’ 26%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4명에게  

현재 56만 명인 대학 정원을 10년 후 40만 명으로 줄인다는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 방침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59%가 찬성했고 26%는 반대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고교생 수가 줄어 학생 확보가 어려운 대학의 정원 감축을 

불가피한 것으로 봤으며,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도 정원 감축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대학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의견은 남성(22%)보다 여성(30%)에서, 

저연령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20대 33%, 30대 32%; 50대 20%, 60대 21%).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과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최근 대학을 졸업한 젊은 층의 입장에서는  

대학 정원이 줄면 입시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 대학 정원 감축 찬반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찬성 반대 모름/응답거절 

전체 1,214 59 26 15 

성별 
남성 

여성 

601 

613 

64 

53 

22 

30 

14 

16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18 

242 

262 

238 

254 

53 

57 

62 

66 

54 

33 

32 

26 

20 

21 

13 

10 

13 

14 

25 

주요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민주당 

지지정당없음 

513 

255 

404 

64 

52 

54 

21 

31 

31 

15 

17 

15 
 

질문) 최근 교육부는 현재 56 만 명인 대학 정원을 10 년 후 40 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귀하는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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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 감축 방식, ‘부실 대학 폐쇄’ 74% > ‘대학별 정원 감축’ 18% 

- 정부안은 대학 등급별 정원 감축, 우리 국민은 부실 대학 폐쇄 방식 더 선호 

 

정부는 11월 들어 대학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최우수 대학은 자율 정원 감축, 나머지 4개 등급은 

강제 정원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밝혔지만, 정부안 발표 이전인 지난 10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대학별 정원 감축보다는 부실 대학을 폐쇄하는 방식을 더 

선호했다.  

 

대학 정원 감축 방식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결과, 74%는 ‘부실 대학을 폐쇄해 대학 수를 

줄이는 방식’이 더 좋다고 답했으며 18%는 ‘모든 대학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선호했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실 대학 폐쇄 방식 선호 의견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더 우세한 가운데 

특히 앞으로 대입을 치러야 할 초중고 재학생 학부모가 많은 30대와 40대에서 약 80%로 높게 

나타난 반면,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최근 대학을 졸업한 20대에서는 72%로 비교적 낮았다. 

 

▶ 대학 정원 감축 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부실 대학을 

폐쇄해 대학 수 

줄이는 방식 

모든 대학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방식 

모름/응답거절 

전체 1,214 74 18 8 

성별 
남성 

여성 

601 

613 

76 

73 

18 

18 

7 

9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18 

242 

262 

238 

254 

72 

81 

80 

74 

64 

25 

16 

15 

15 

19 

3 

4 

5 

10 

17 

주요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민주당 

지지정당없음 

513 

255 

404 

74 

78 

72 

19 

17 

17 

7 

5 

11 

대학 정원 

감축 찬반 

찬성 

반대 

710 

319 

77 

72 

19 

18 

4 

10 
 

질문) 대학 정원을 줄일 경우, 다음 중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 개 보기 제시)  

- 부실 대학을 폐쇄해 대학 수를 줄이는 방식 / 모든 대학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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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과외로 자녀 상위권 대학 진학,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83% > ‘하겠다’ 15% 

- 20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열 명 중 한두 명은 무리해서라도 자녀 상위권 대학 진학 원해 

 

자녀가 1억 원이 드는 고액 과외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83%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15%는 ‘1억 원을 들여 상위권 대학에 보내겠다’고 

답했으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고액 과외에 1억 원을 들이겠다는 사람은  

저연령일수록(20/30대 17%; 60세 이상 12%),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상/중상 23%; 하 7%). 

 

20년 전인 1993년 동일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국민의 9%가 ‘1억 원 고액 과외로 자녀를 

상위권 대학에 보내겠다’고 답했다(‘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87%). 그간 교육·주거비 등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2013년 15%는 큰 변화가 아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의 

많고 적음을 떠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인 열 명 중 한두 명은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를 

상위권 대학에 보내길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 1억 원 고액 과외로 자녀를 상위권 대학에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1억 원을 들여 

상위권 대학에 

보내겠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모름/응답거절 

1993년 전체 805 9 87 4 

2013년 전체 1,214 15 83 2 

성별 
남성 

여성 

601 

613 

16 

14 

82 

83 

2 

3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18 

242 

262 

238 

254 

17 

17 

14 

14 

12 

82 

82 

85 

84 

82 

1 

2 

1 

2 

6 

주관적 

생활수준별 

상/중상 

중 

중하 

하 

148  

 457  

 328  

 265 

23 

17 

14 

7 

75 

81 

85 

88 

1 

2 

1 

5 
 

질문) 만약 귀하의 자녀가 1 억 원이 드는 고액 과외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귀하는 1 억 원을 들여 상위권 대학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11/28 | 5 

대학 입시에 대한 여론조사 

 

 

 

 

자녀가 대학 입시에 불합격한다면, ‘취업 또는 전문기술을 가르친다’ 50% > ‘재수를 시킨다’ 24% 

 

만약 자녀가 대학 입시에 불합격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취업 

또는 전문기술을 가르치겠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재수를 시키겠다’ 24%, 

‘자녀의 선택에 맡기겠다’ 13%, ‘유학을 보내겠다’ 5%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취업 또는 전문기술을 가르치겠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고졸자를 위한 일자리나 취업 관문 역시 녹록하지 않은 우리 사회 현실과 대비됐다.  

 

‘재수를 시키거나 유학을 보내겠다’는 의견은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또는 전문기술을 가르치겠다’, ‘자녀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의견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많았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자 650,752명 중 재학생은 78.2%, 

졸업생(재수생)은 19.6%, 검정고시 출신 등은 2.2%를 차지한다.  

 

▶ 대학 입시에 불합격한 자녀의 진로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재수를 

시킨다 

유학을 

보낸다 

취업 또는 

전문기술을 

가르친다 

자녀의 

선택에 

맡긴다 

기타 
모름/ 

응답거절 

전체 1,214 24 5 50 13 2 6 

성별 
남성 

여성 

601 

613 

20 

28 

5 

6 

54 

46 

13 

14 

1 

2 

7 

5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18 

242 

262 

238 

254 

18 

25 

26 

30 

21 

10 

9 

5 

3 

0 

48 

41 

49 

50 

60 

14 

17 

14 

14 

7 

2 

2 

1 

1 

2 

8 

6 

4 

2 

9 

주관적 

생활 

수준별 

상/중상 

중 

중하 

하 

148  

 457  

 328  

 265 

36 

29 

20 

16 

11 

6 

5 

1 

38 

46 

53 

58 

8 

12 

15 

16 

1 

2 

1 

1 

6 

4 

6 

8 
 

질문) 만약 귀하의 자녀가 대학 입시에 불합격한다면, 다음 중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 개 보기 제시) – 재수를 시킨다 / 유학을 보낸다 / 취업 또는 전문기술을 가르친다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 

mailto:dhjang@gallup.co.kr

